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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을 ICT 기술의 국내 사정에 적합한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안하
고자 했다. 해외 농산업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특정 단계 개발에 주력함을 확인했으나, 국내 스마트팜의 경우 해외 기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
술의 선별적 개발이 수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 고령화, 농작물 
가격 경쟁력 상실, 휴경지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에 따라, 차후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방향성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창출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능의 우수함,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용의 용이성, 영세한 경영규모
에 적합한 경제성 등에 주목하여 스마트팜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성 차원에서 영세농가(1차)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하여 ICT 기술을 구성하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ICT 기술에 적용하여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비용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둘째, 성능차원에 있어서는 
국내 고령화 인구에 적합한 빅데이터 난이도 조절, 이들에게 적합한 언어사용, 이들의 예측 성향을 반영한 알고리즘 
설정 등 ICT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에 주목한다면 작동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셋째, 사용용이성 차원이
다. 6차산업(1차(농업,임업)+2차(농수산물가공)+3차(서비스,농어촌체험,유통)) 발전을 위한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팜은 특정 명령어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바, 특정 명령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 기능들이 자동적으
로 수반될 것과, 각 지역적 환경에 맞춤화된 빅데이터 구성에 기반한 장치를 미리 세팅, 표준화하여 사용용이성을 촉진
할 수 있음을 최종 제시했다.

주제어 : 스마트팜, ICT사용용이성, ICT경제성, ICT성능성, 에너지(EMS), ESG, 4차산업, 6차산업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propose a smart farm technology strategy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tiation suitable for the domestic situation of ICT technology.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overseas agricultural industry, it was confirmed that the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stage that reflecte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s demand. Confirmed 
that no enemy development is being performed. Therefore, in response to problems such as a rapid 
decrease in the domestic rural population, aging population, loss of agricultural price competitiveness, 
increase in fallow land, and decrease in use rate of arable land, this study aims to develop smart farm 
ICT technology in the future to create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and have price competitiveness. It 
was suggested that the smart farm should be promo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excellent 
performance, ease of use due to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and economic feasibility suitable for a 
small business scale. First,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the ICT technology is configured by 
selecting only the functions necessary for the small farm household (primary)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smooth communication system with these is applied to the ICT technology to gradually update 
the functions required by the actual farmhouse. suggested that it may contribute to the reduction. 
Second, in terms of performance, it is suggested that the operation accuracy can be increased if 
attention is paid to improving the communication function of ICT, such as adjusting the difficulty of 
big data suitable for the aging population in Korea, using a language suitable for them, and setting an 
algorithm that reflects their prediction tendencies. Third, the level of ease of use. Smart farms based 
on ICT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6.0 (1.0(Agriculture, Forestry) + 2.0(Agricultural 
and Water & Water Processing) + 3.0 (Service, Rural Experience, SCM)) perform operations according 
to specific commands, finally suggested that ease of use can be promoted by presetting and 
standardizing devices based on big data configuration customized for each regional environment.

Key Words : Smart farm, ease of use of ICT technology, economic feasibility of ICT technology, 
performance of ICT technology, Energy(EMS), ESG, Industry4.0, Industry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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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식량과 생필품 등을 자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

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농산업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업은 식량안

보 차원은 물론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으로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농업 현실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

이고, 태풍과 폭염 등 이상기온도 증가하고 있으며, 황

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재배여건을 크게 악화시키

고 있다(박성근, 2021). 통계청(2019)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가 경영하는 농가 비율은 2011년 33.7%에

서 2019년 45.8%로 지속 증가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

구원(2020)은 농가인구가 1999년 421만 명에서 2018

년 232만 명으로 연평균 3.1% 감소한 후, 2029년까지 

연평균 1.9% 감소하여 2029년 농가인구가 192만명 수

준일 것을 우려했다.

상기에서 검토한 농업 현안들을 극복할 새로운 미래 

농업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농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등 융복합기술 도입과 활용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6차 산업의 근간인 농업 및 

가공(1차산업 및 2차산업)에 ICT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노동력과 사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품질향상, 질병

예방 등의 효과와 함께 유통차원(3차산업)에서도 물류비 

절감,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과 

오늘날 소비자 성향인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다품목 소

량생산과 규격의 다양화 등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음을 박

성근(2021)은 강조했다.

이러한 강점에 따라,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18년 

약 75억 3.000달러에서 2023년 약 135억 달러에 이를 

것이 예상되며, 동기간 연평균 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도 2018년 1조 

2.755억 원에서 연평균 23.44% 성장을 하여 2023년에

는 3조 6.508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 전망된다. 특히 국

내의 경우 식량 수요 증가와 농촌의 소득, 인구, 경지면

적 감소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 향상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인

구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사

업모델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어 6차산업의 발전을 위

해 스마트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농어촌연구원

(2019)은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의 강한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적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아직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스마트팜 시스템에 비해 관련 

산업 기반이 매우 미약하고, 세계 각국들은 자국 특성과 

형편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과 인프라를 특화시켜 발전

시키는 반면,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 시스템은 이러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현

재 국내 스마트팜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시설재배 

작물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량 증가에는 성공했

으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익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주체

들은 수출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여 농가수익 창출에 

기여하려고 하지만 국내 농업생산자 간 과잉경쟁 등 다

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해

외와는 달리 소규모 농산물 생산지가 많아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에는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초기 설치비

용이 많이 들며, 현재 농촌인구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

는 노년층 인구가 제어하기에 힘든 문제 등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풍산홀딩스, 2019). 

따라서, 국내 스마트팜 제공업체들은 현재 국내에서 

급증하는 1인가구 성향 등을 반영한 다품종 소량생산 등 

차별화된 국내 사정에 적합한 전략과 기술적 지원 그리

고 더욱 저렴하고 조작하기 쉬운 기술 개발 등 국내 사정

에 맞춤화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팜 기술의 기반이 되는 ICT 

기술의 적절한 활용에 주목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6차

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

2.1 6차산업 및 스마트팜 개념과 기술적 특성

2.1.1 6차산업과 스마트팜 개념

6차 산업의 개념을 정리하면 Fig1.과 같이 6차 산업

화란 1차 산업(농업·농촌)을 중심으로 각 산업(2차, 3차) 

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

이고, 6차산업화는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및 

유통 등 생산과 서비스의 단순한 집합(1차+2차+3차=6

차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

합적인 융합(1차×2차×3차=6차 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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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vergence of Industry6.0
         출처: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제371호, 농업의 6차산업화와 강원도)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온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

해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들의 생육환경을 적합하

게 제어하는 농장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

술로 농작물 시설 습도와 온도, 일조량 등을 측정, 분석

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제어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ICT 기술은 단지 농업 생산뿐만 아니

라 농산물 유통과 소비 등 다양한 영역들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데 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의의 스마트팜 개념이 제안

되었는데, 광의의 스마트팜은 생산 차원은 물론 유통, 소

비, 농촌생활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ICT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 상품, 서비스, 

공정 혁신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Fig. 2와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기기가 농업 관련 시스템을 제어한다는 가상 물리 

시스템 관리 순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삼정KPMG연

구원, 2016).

Fig. 2. The Cyber-physical management cycle of Smart 

Farming enhanced by cloud-based event and 

data management
        출처: 김창훈. (2019).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도시농업을 위한 식물재배시스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

스마트팜은 상기 그림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스마트

폰 등의 기기를 사용해 원격으로 관찰, 제어, 관리 등 다

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ICT 기술력에 따라 스마

트팜은 종래의 농업 대비 ①생산량 증가, ②실시간 데이

터 및 제품 정보 확인 가능, ③더 나은 농작물 품질, ④가

축 등의 건강상태 개선, ⑤물 소비 절감, ⑥생산비 절감, 

⑦정확한 농장 및 현장 검증, ⑧에너지, 환경 및 기후 공

간 감소 등 다양한 강점을 갖는다(삼정 KPNG, 2016).

2.1.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스마트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농업시스템을 ICT와 

융복합함으로써 자동화된 생산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

다. ICT는 점차 고도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국내에서 최근 도입된 드론을 활용한 농업기

술이 소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이동환, 2018). 농업 

분야에서의 ICT 기술과의 접목으로 시대적 흐름이 전환

되는 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ICT의 고도화와 함께 새롭게 대두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 IoT)기술은 산업과 융합하여 혁신

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최미옥, 2019). 사물인터넷 기

술은 센서간 네트워크 기술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사물간 통신기술인 M2M(Machine to Machine) 기술

을 통해 나타난 개념으로, 사람과 사물, 공간 데이터 등

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

성된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김

주태, 한종수, 2017).

IoT 기술의 핵심은 ‘Smart Things/Object’로 사물 

간 상호작용과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사물들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물간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술은 스마트팜의 경우 핵심적 기술로 농업 

자동화에 필수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주찬영 외, 

2016).

스마트팜은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종래의 농업 

활동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한 서비스로서 이동통신망과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설재배지의 자동 개

폐, 제어, CCTV 모니터링 등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팜은 능률적인 기술개발과 신속한 보급을 위

해 스마트팜 기술을 3단계로 구분해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는 원격관리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2단계

는 생산성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한 정밀한 관리 기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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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그리고 3단계는 에너지 사용 효율의 최적화와 함께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을 도입, 시행하는 것이다(이동환, 2019).

Phase1 Phase2 Phase3

Decision making 
(control) subject

People
Computer+peo

ple
Computer

(Ai)

Goal (Effect)
Increased 

convenience
Increasing 

productivity
Plant export

Main Function
Remote 

monitoring 

control

Intelligent 
growth 

management

Automate the 
whole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details

Current 
technology+

ICT

Industry1.0+
Big Data

Industry2.0+Ro
bot+Ai system

Investment Scale Low Middle High

Technology 
implementation 

time

2016 2018 2020

출처: 이동환. (2019). IoT 오픈플랫폼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팜 통합제어
기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Table 1. ICT Convergence Smart Farm Technology 

Development Phase3

2.2 스마트팜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

상기에서 검토한 ICT 융합기술이 타 분야에서 유용성

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듯이, 농업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ICT기술 접목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지웅 외, 2014).

첫째, 기술적 필요성이다. 선진국들은 자국 농식품 산

업 보호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 융복합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경제적 생산과 

유통시스템 확보를 위해 IT, BT, NT 에 관한 적용 및 시

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농업

의 메가트랜드에 대비하여 생산비용 절감이나 높은 품질

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확보

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산업적 필요성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화, 농업 비중의 급격한 감소, 농가의 

부채 증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소득구조 취약성과 양극

화 가속 등 현재 농업 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농업 지속성에 위기감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 작

물과 농경방식에서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목 도입 및 시설

재배 기술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이에 따라 관련시

장은 급성장이 예견된다. 따라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

원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이 아닌 지속성 확보의 문제이

며,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연관산업 동반성장 등을 통

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팜 기술은 첨단기술을 통한 단순한 생산

성 증대, 품질 향상은 물론 거시적인 스마트팜 개념 차원

에서 경영 및 유통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정보의 

통합과 표준화를 통해 경영 과정의 효율화 성취가 가능

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이력관리를 통한 소비안전

화,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ICT를 통해 스마트화함

으로써 미래의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생산량, 출하량 조

절을 통해 경영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이태열, 

2020).

3. 해외 스마트팜 현황

3.1 일본

일본 농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심화, 농가인구 및 신규 

농업인 감소에 따라 경작 포기 면적과 한계 농가가 증가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지는 분산되고, 

논은 대형화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농업 작업 기계화

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즉, 노동력 부족 및 정밀한 관

리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 농사가 가능한 생산기술인 

한 사람이 복수의 농업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ICT 기반 

농업작업 로봇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 후지쓰(Fujitsu)는 토양 분석, 시비 설계, 시설원

예 환경제어, 판매, 출하 관리 및 경영분석 등 기업적 농

업 경영을 실현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및 

지도 서비스가 가능한 SaaS(Software as a Service)기

반의 Akisai 서비스를 개발하여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온실 등과 클라우드를 연결하여 PC, 

모바일 기기로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고, 클라우드

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배기술 향상을 지원한

다. 특히,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의 새로운 정보화 표준인 유비쿼터스 환경제어시스템

(Ubiquitous Environment Control System)을 채용

한 것이 주 특성인데, 이것은 중앙제어장치가 없어도 동

작이 가능하도록 한 자율 분산형 제어시스템으로, 일본 

농가에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인구들이 사

용하기 용이하다. 일본의 ICT 융합기술 개발은 이러한 

제어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 단계를 넘어서, 향후 재배

기술 노하우에 대한 빅데이터화로 최적 환경 관리를 통

한 농산물 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하

고 있다.

또한, 농업 작업 현장에서 가동되는 로봇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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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보면, 농업작업 로봇의 기본 기능 구성은 기존의 

농업기계(트랙터, 이양기 및 콤바인)에 RTK(Real Time 

Kinematic) GPS 및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를 부착하여 사전에 경로를 설정하면 자율주행기능

을 통해 자동 작업하는 기능이 특성이다. 일본의 농업작

업에서 로봇개발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업인력 감소

라는 특성에 적극 대응하여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 작업에서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여 

차후 인력 절감 및 대규모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기후 변화가 다양해 폭우, 

폭염, 가뭄, 태풍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힘든 조건인데, 이에 일본은 그란파(granpa)라는 돔 모

양의 식물공장을 개발했다. 그란파는 일본의 그러한 환

경조건을 고려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공

장로, 돔 하우스 내부는 원형 수조가 설치되어 약 1만 5

천 그루 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한 달간 성장한 채소를 

수확하는 시스템으로 하우스 내부에서 IT기술을 활용해 

수온과 온도, pH, 비료 농도를 자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배, 출하가 가능하다(민재홍, 2017).

3.2 미국

미국은 영토와 인구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농업 생산

물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의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세계 최대의 해외원조 공여국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도 

세계 고령화 시대 흐름에 따라 농업 인구 평균 연령이 

58.3세로 10년 전인 1992년에 비해 5세가 증가함이 보

도되었다. 하지만 농업 종사자 수는 2020년 기준 340만 

명으로 5년 전보다 6.9%가 증가했고, 남성과 여성 농업

인 비율이 64%와 36%로 여성 농업인 수가 2012년과 비

교할 때 26.6% 증가한 반면 남성은 오히려 1.7%가 감소

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유무역의 가속화와 세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불확실성은 최대 생산국, 수출국 그리

고 최대 해외원조 공여국으로서 타 국가 대비 더욱 심각

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특성에 따라, 미국은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로

봇공학 이니셔티브 농업 R&D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

행이 가능한 로봇형 트랙터와 농작기, 작물 및 해충관리

를 위해 나뭇잎, 토양 샘플 등을 자동 수집하는 로봇, 상

이한 지형과 주별로 다른 토양 조건에서 농업 생산량 증

대를 위해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농업로봇 플랫폼의 개

발, 특히 로봇과 인간 및 로봇과 환경 간 맞춤화된 인터

페이스 핵심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김상철, 2017).

3.3 네덜란드

2020년 기준, 네덜란드는 농산품 약 956억 유로를 수

출했으며, 전 세계 농산물 수출 비중 약 7%를 차지한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네덜란드 수출에서 농식품이 차

지하는 비중은 17.8%로 다른 수출 대국인 호주(15%), 

프랑스(13%), 미국(11%) 등과 비교할 때 최대이다. 하지

만 네덜란드는 또한 자연조건이 다양한 농업활동에 유리

하며, 북서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으로 국제무역에서

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 고용

과 농장수는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며 농장수 감소의 주 

원인은 후세들(젊은 층)이 타 분야에 비해 농업을 낮은 

수익(moderate income)으로 간주함에 따라 농장을 인

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 EU 국가 대비 낮은 

농지비율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훼손이 심한 실정이

다. 

높은 인건비, 농장수 감소, 낮은 농지 비율이라는 단

점에 따라, 네덜란드는 정밀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역량과 

회원국 간 연구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업과 ICT 융

합 연구개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제공동 연구 프로

젝트를 2017년까지 진행했다. 같은 맥락에서 네덜란드

는 산학협력 증대를 통해 그린포트(Green ports)와 시

드벨리(Seed Valley)라는 스마트 원예산업 클러스터 단

지를 조성하여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극

대화하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

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덜란드 젊은 세

대들에게 농업 관련 안정된 일자리의 제공, 높은 인건비

에 대응하는 효율성 실현, 낮은 농지 비율에 대응하는 토

지 활용 효율화를 성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결

과로,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 관련 기술을 세

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생육

분석 플랫폼 구축, 영상분석 등 데이터기반 생산기술과 

자동화, 생산, 품질 관리, 수출까지 전 과정에 과학영농

을 실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가 실현을 위해 남은 

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heating network) 등을 고안, 

지속적인 수익창출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한국농기계신

문, 2020). 

상기에서 검토한 해외 스마트팜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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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발전 배경 스마트팜 특성

일본

농촌인구 고령화 심화, 농가인구 
및 신규 농업인 감소에 따라 경
작 포기 면적과 한계 농가가 증

가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 농사가 가
능한 생산기술인 한 사람이 복수
의 농업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ICT 기반 농업작업 로봇체계 구
축

미국

넓은 영토와 다양한 생산물. 증
가하는 농업인 비중.

로봇공학 이니셔티브 농업 R&D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규모 경지 
효율적 생산 및 수익성 극대화 
모색

네덜란드

높은 인건비, 농장 수 감소, 낮
은 농지 비율이라는 단점

정밀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역량
과 회원국 간 연구협력네트워크

를 강화 및 농업과 ICT 융합 연
구개발 효율성 극대화

Table 2. 해외 스마트팜 국가별 현황 비교.

3.4 시사점

상기에서 검토한 일본, 미국, 네덜란드 스마트팜 개발 

방향을 보면, 각 나라 특성과 필요에 적합하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스마트팜을 특화시켜서 개발시킴을 알 

수 있다. 즉,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표준적인 ICT 융합 

스마트팜 기술개발 3단계 순서에 따라 절차대로 개발한

다기보다는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특정 단계를 집중적으

로 개발함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인건비, 농장수 감소, 낮은 농지 비율이라는 국가적 특성

에 따라, 정밀농업분야와 농업과 ICT 융합 연구개발 효

율성 극대화에 주력하여 3단계를 집중 개발함을 알 수 

있다. 즉, 1단계, 2단계도 부분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네덜란드 스마트팜 기술에 일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주

력하여 개발하려는 단계는 스마트팜 효율화에 역점을 둔 

3단계로 해당 단계가 네덜란드 지리적, 산업적, 고용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ICT 기반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있어 국가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감안하여 국내 스마트팜 현황을 분석

함으로써 한계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4. 국내 농산업(스마트팜) 현황

4.1 현황

우리나라의 서남부는 평야가 넓어 논농사가, 동북부는 

산지가 많아 밭농사가 발달하였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지방은 그루갈이가 이루어지고, 해발 고도가 높은 태백

산지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근 통

신, 교통과 영농기술 발달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농업

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재배 작물

의 종류와 토지 이용 집약도는 소비 시장의 접근성에 의

존한다. 또한 기후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에서 탈피하여 

비닐하우스, 온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생

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이러한 시설농업은 대도시 주

변 교통로를 따라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가 

경제에 농업이 미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공업에 비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업발전을 위해 저임금을 유지하고 농산물 가

격을 낮게 책정하는 정책이 전개되면서 농업은 더욱 경

쟁력을 잃어갔다.

결과적으로, 농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가 심해졌고, 

농촌의 생활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농촌의 청장년층

은 도시로 대거 이동했다. 그 결과, 농촌은 노동력 부족, 

고령화, 휴경지의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노동

력을 대신하고자 밭이랑에 비닐을 씌우거나 제초제를 사

용하는 등 새로운 농업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영

농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산업화 및 도시화 영향으로 농경지가 주택, 공장 및 

도로 등으로 이용되면서 총 경지 면적은 감소했으나, 농

업 인구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구당 경지면적은 오

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식

생활이 변화면서 쌀과 맥류 등 곡물 소비는 감소하였으

나, 과일, 채소 등 소비량은 급증하면서 농업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졌다. 즉, 종래에는 자급을 목적으로 벼 등의 

주곡작물을 주로 재배했으나, 현재는 시장에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상

품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이다(윤옥경, 2014).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경영

규모, 부족한 노동력과 고령화, 휴경지 증가에 따른 경지 

이용률 감소라고 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경쟁력 상

실과 복잡한 유통구조 등임을 알 수 있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물 재배를 위한 면적도 점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4.2 국내 스마트팜의 한계와 시사점

상기에서 검토한 바, 국내 농가의 특성은 영세한 경영

규모, 부족한 노동력과 노동인구 고령화, 수입 농산물 증

가와 의무적인 쌀 수입량 책정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

과 이로 인한 농업 의지의 약화 그리고 작물 재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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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농가 특성으로 

보건데, 국내 스마트팜 기술은 영세한 경영규모에 적합

한 각종 기기와 장치의 경제성,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기, 장치 사용의 사용 용이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가격 

경쟁력 상실에 따라, 같은 가격으로 해외 농산물보다 더

욱 질높고 우수한 품질의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기기, 

장치의 고성능화 등 기기의 사용용이성, 경제성, 성능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Easy of 

use
Economics

Performa

nce
Security Complexity

DH Kim & others 

(2015)
● ● ● ● ●

DH Kim & Others 

(2012)
● ● ●

C Yang, MH Kim 
(2017)

● ● ● ●

MH Ahn, CM Heo 
(2019)

● ● ●

J Ga & Others
(2020)

● ● ● ●

출처: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정리함.

Table 3. Factors necessary for Korea's smart farm ICT 

technology

현재, 국내 스마트팜 현황을 보면, 비록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스마트농업에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으

나, R&D와 현장 수요 간 미스매치가 커서 현장보급 및 

산업화가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이

다. 현재 국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하고, 시설원예의 경우 보급률이 45%에 유박하나, 축사 

전농업은 4.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농가 특성

이 영세경영성임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비 및 유지비가 

높은 시설원예 및 축사 중심의 연구개발과 보급 정책에 

역점을 두어 대다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대형농가 위주로 보급되는 실정임을 유거송, 여창민

(2021)는 강조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농업 현장의 실

질적인 필요와 사용에 따른 시행착오를 거친 견고한 기

술개발 미진으로 현재 스마트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으며, 스마트팜을 주도하는 기업들 또한 영세하여 스마

트팜 기술의 국산화 및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고용노동부(2019)는 우려했다.

따라서, 차후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영세 농가들에 따

른 수용성 부족, 스마트 기술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젊은 층의 절대적 부족, 농업 데이터 통합 부족, 농지규

모 축소 경향과 다품종 수요의 증가라는 해외 농업 선진

국과 상이한 국내 농업 특성을 십분 반영한 스마트팜과 

ICT 개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4.3 국내 실정에 적합한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전략

현재 국내 스마트팜은 단순한 자동제어 기능만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인 ICT기술, 즉,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위치확인시스템, 로봇과학 등을 통합적

으로 활용한 정밀하고 효율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실

정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검토한 국내 농가 특성에 따라 

도출된 스마트팜 개발 방향인 경제성, 사용용이성, 고성

능성, 다기능성(백창화 외, 2018)을 각각 확보하기 위한 

스마팜 ICT기술의 실무적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1 사용 용이성 차원

스마트팜 ICT기술의 핵심은 통신을 통해 중앙컴퓨터

에서 입력한 조건대로 환경을 제어함에 있다. 즉, 비닐온

실 밖에 설치되어 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와 뇌의 명령을 

하달하는 중추신경 그리고 입력된 값을 실현하는 온도, 

습도, 난방, 스크린제어 등 장치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추신경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특정 행위를 하라는 명

령어로 구성되는데, 가령 비닐온실 밖 온도가 안의 온도

보다 10도 이상 높으면 스크린을 닫거나, 일사량이 평균

값의 8분의 1보다 작으면 영양분을 공급하라는 명령체계

가 그것이다. 이러한 명령체계는 손과 발에 해당하는 구

동기로 전달된다. 즉, 스크린모터, 천장모터, 측창모터, 

이산화탄소 구동기, 고압펌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은 중앙컴퓨터, 

중추신경, 구동기들과 각종 센서로 구성됨을 알 수 있는

데, 특정 명령어에 한 가지 수행이 아닌 빅데이터에 근거

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 용이성을 증대할 수 있다. 즉, 온도

를 특정 온도로 제어할 때 해당 온도에 필요한 습도, 난

방, 영양분을 함께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움직이도록 한

다면 단순한 명령어 하나에 여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편의성이 실현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각 지역 환경 

특성에 따라 미리 세팅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면 비록 이

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ICT 기술개발 비용이 들 수 있으

나, 일단 성공하면, 각 지역에 맞춤화된 사용이 편리한 

스마트팜 기술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한 명

령어에 다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명령

어 입력이 필요 없어 편의성 향상에 일조할 수 있고, 복

잡한 스마트팜 기술 교육도 일괄적, 체계적으로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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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 중 자동제어와 차후 변화될 환경

을 추정하여 작동하는 빅데이터 구성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감안한 선별된 빅데이터를 구성하여 예측 

가능성과 정확성을 증대한다면(박상혁 외, 2015), 기계 

오류나 고장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어 사용 용

이성이 확보될 수 있다. 미국 Climate Corporation의 

디지털 농업 플랫폼인 Fieldview 서비스의 경우, 농기계

와 농경지 곳곳에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서 축적된 데이

터를 각 지역의 기후정보와 결합하여 지역별로 알맞은 

농사법을 개별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 농부들은 이 데이

터에 기반하여 날씨 및 토양상태, 작물상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Fig. 3. Regionally Customized for Decision making
출처: 여현. (2019). 해외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세계농업, 226, 37-57.

4.3.2 경제성 차원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소규모화, 농가경영의 영세화

에 따라, 실질적으로 값비싼 스마팜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은 대부분 농가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서 

검토한 사용용이성과 함께 저렴하게 해당 기술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경제성 실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스마트팜 기술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선진국 

기술이 그대로 여과없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과 같은 대규모, 대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이나 네

덜란드의 고효율화 추구에 따른 로봇 활용 등 기술집약

적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은 아직 국내 실정에 적합하

지 않을 것이다. 

Level Area
# of 

House
Scale4 Ideal smart farm facility

High 394 29%
Horticultural 
production 
complex

Complex environment 

management
Renewable Energy 

Facility

Middle 334 35%
General 

horticultural 
facilities

Complex environment 
management

energy saving facility

Low 41 35% single house

Simple environment 
management

(Ventilation, warming, 
warming)

출처: 고용노동부. (2019). 스마트팜 활성화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deal smart farm facilities for each farmhouse 

level

따라서, 국내 영세 농가에 적합하고 맞춤화된 스마트

팜과 ICT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세 농가에 있어, 

자동 환경 제어에 따른 구동기들의 작동, 최적의 작황과 

재배형태 및 생장단계별 최적 환경 설정에 따른 정확한 

대응, 농작물에 큰 장해가 되는 병해층 등을 사전에 진단

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 실행 등의 기능들만 적합하게 지

원되어도 부족한 노동력 일손을 크게 지원할 수 있으며, 

영세 농가 대비 질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스마트팜 산업은 영세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

만 선별하여 ICT 기술을 구성하고, 영세 농인들과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 장을 확보하여 그들이 구체적으로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간다면 

현재 기술개발과 현장 간 미스매치 현상 극복과 함께 반

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ICT 기술을 구

성함으로써 기술 경제성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3.3 성능 차원

상기에서 검토한 바, 국내 농가 특성은 해외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같은 가격에 

더욱 품질 높은 농산품과 다품종을 재배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ICT 기술의 핵심은 정확

한 예측에 따른 가장 적합한 조치 실행이라고 요약할 수 

Less 30’s 40’s 50’s 60’s over 70’s

Smart Farm

# of House Rate # of House Rate중 # of House Rate # of House Rate # of House Rate

114 4.6% 343 13.7% 916 36.5% 794 34.2% 79 13.7%

출처: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2019). 스마트팜 현황조사 보고서.

Table 5. Smart farm adoption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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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과정에서 에러의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예측

의 정확성을 증대, 구동기들의 적합한 작동이 성능 차원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영세 농가에 적합하고 필요한 스마트팜 ICT기술을 구성, 

보급함으로써 이들에게 맞춤화된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각 지역별로 특화한다면 빅데이터 성능은 자연스럽게 향

상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가의 대다수 인구가 노

령층임을 감안하여 빅데이터의 난이도를 이들 수준에 맞

게 여과하여 이들이 입력한 값이 정확한 성능을 낼 수 있

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은 자명하다. 

즉, 노령층이 선호하는 언어, 말투, 이들의 배경지식이 

십분 반영된 데이터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의 예측 역량

과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작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스

마트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 기준의 현 스마트팜 기술

이 아닌 이들 노령층에 맞춤된 ICT 기술이 확보되어 예

측 가능성과 작동 정확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T 기술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역점을 둔 

정보통신기술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내 농가 특성인 

고령층 인구에 적합한 의사소통 체계의 확보는 적은 비

용으로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이라고 판단한다.

5. 결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

의 수출제한조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라 식량, 생필

품 등을 자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6차산업의 중심인 농산업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 현실은 노동력 부

족, 인구 고령화, 이상기온 증가,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등도 재배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농가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6차

산업 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최근 농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적용한 융복합기

술 도입과 활용(스마트팜)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

국,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관련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

고, 세계 각국은 자국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4차산업 기

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을 특화시켜 전략적으로 개발

하는 반면, 국내 스마트팜 기술과 시스템은 이러한 맞춤

형 시스템 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인 바, 본 연구

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을 스마트팜

의 핵심 기제인 ICT기술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스마트팜의 기능은 생산차원은 물론 유통, 소비, 농촌

생활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식품의 가치사슬에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

의 효율성 제고 등 상품, 서비스, 공정 혁신 및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폭넓은 기능을 의미하지만, 스마트팜 해

외 현황을 일본, 미국, 네덜란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표준적인 ICT 융합 스마트팜 기술 3단계 순서에 따라 기

술을 진화시켜 완성도를 확보함에 주력하기보다는 각 나

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을 반영

하여 특정 단계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을 확인했다. 즉, 미

국과 네덜란드는 대규모 경작지와 높은 수요 그리고 높

은 인건비와 낮은 농지비율이라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첨단화, 자율화를 추구하는 로봇공학에 주력하는 반면, 

일본은 고령화 심화, 농가인구 감소, 신규 농업인 감소에 

따른 경작 포기 면적과 한계 농가가 증가하는 특성으로 

농지가 분산되고 대형화가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 농사가 가능하도록 한 사람이 복수의 

농업기기를 관리하도록 함에 주력하여 자율 분산형 제어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화 인구

를 위한 사용 용이성에 주목함을 확인했다.

한편, 국내 스마트팜 현황을 분석을 위해 국내 농산업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농작물 가격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농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 심화, 휴경지의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가 

제기되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과 ICT기술 개발 

방향성은 영세한 경영규모에 적합한 기기, 장치의 경제

성, 가격 경쟁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품질 좋은 농산

물을 창출하기 위한 기기 성능의 우수함, 노동인구 고령

화에 따른 기기, 장치 사용의 용이성에 집중하여 해당 기

술을 개발해야 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ICT기술 개발전략을 다음과 같

이 제시했다.

첫째, 사용 용이성 차원이다. 6차산업을 발전시킬 4차

산업 기술 기반인 ICT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팜 기술은 

중앙컴퓨터, 중추신경 기제, 구동기들과 각종 센서로 구

성되고, 특정 명령어에 따라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바, 

특정 명령어에 한 가지 수행이 아닌 빅데이터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도록 

할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온도를 특정한 온도로 

제어할 때 해당 온도에 수반되는 습도, 난방, 영양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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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면 하나의 

명령에 다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편의성이 증대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을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미리 세팅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면 이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비용은 들겠으나, 일단 성공하면 각 지역에 맞

춤화된 사용이 편리한 스마트팜 기술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즉, 스마트팜 기술 

중 자동제어와 차후 변화될 환경을 추정하여 작동하는 

빅데이터 구성에 있어 특정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을 감안

한 선별된 빅데이터를 구성하여 예측 가능성 및 정확성

을 증대하면 오류 혹은 고장을 최소화하여 사용 용이성

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명령어에 다기능을 수행하

고 특정 지역에 맞춤화된 빅데이터 시스템에 따라 스마

트팜 기술 교육도 더욱 일괄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

음을 제시했다.

둘째, 경제성 차원이다. 현재 6차산업을 발전시킬 스

마트팜 기술은 미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일본 등 해

외선진국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도입되어 대규모 생산과 

효율성이 집중한 값비싼 장비와 시스템이 도입되어 제공

되는 바, 국내 영세 농가에 적합하고 맞춤화된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시했다. 즉, 영세농가에게는 

자동 환경 제어에 따른 구동기들의 작동, 최적의 작황과 

재배형태 및 생장단계별 최적 환경 설정에 따른 정확한 

대응, 농작물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병해충 등을 

사전에 진단하여 가장 적합한 조치 실행 등 기본적인 기

능들만 있어도 부족한 노동력 지원에 크게 일조할 수 있

고, 영세 농가 대비 질높은 품질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영세농가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하고 ICT 기술을 구성

하고, 영세 농인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장을 확보하

여 이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점진적으로 업데이

트하는 방식을 택한다며 기술 경제성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셋째, 성능차원이다. 국내 농가 특성 중 하나는 해외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과 경영 악화

로 인한 다품종 재배가 힘들다는 점이다. 6차산업을 발

전시킬 스마트팜 ICT를 통해 질 높은 농산품을 창출하는 

핵심기제는 질 높은 빅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예측과 이

에 기반한 구동기들의 적합한 작동인 바, 국내 고령화 인

구에 적합한 빅데이터 난이도 조절, 이들에게 용이한 언

어사용, 이들의 예측 성향에 적합한 알고리즘 설정 등 의

사소통 체계에 중점을 두고 업그레이드 한다면 더욱 정

확한 예측가능성을 실현하여 작동 정확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기존 스마트팜 산업과 연관된 국내 연구가 산업동향, 

발전 현황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

진한 반면, 본 연구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맞춤화되고 차별성 있는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필요성

을 환기하고 국내 영세 농가 및 고령화 인구 대상 실질적

인 도움을 각 지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팜 기술

도입은 일반 농가 입장에선 매우 부담이 되는 비용이 수

반되므로, 이러한 본 연구 발상은 일부 대규모 농가에서

만 수용되는 현 스마트팜 기술을 일반 농가들 대상으로 

시선을 확대시킴으로서 국내 스마트팜의 본격적인 발전

과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차후 

관련 연구는 상기 사용 용이성, 경제성, 성능성을 구체적

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실무적 전략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면 본 연구 결

과를 더욱 가치 있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

트팜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 경영, 관리 실무자들 대상

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후 경영성과 혹은 스마트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

과 개선방안을 더욱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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